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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근린상권 변화(창업, 폐업, 점

포개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유치된 4개의 대학캠퍼스(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한서대학

교 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를 대상으로 창업·폐업 건수 및 점포 개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방법으로는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캠퍼스 

유치는 창업건수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요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

에 대한 공간적 요인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 전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교차변수에 대해

서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 및 음식 관련 업종의 창업건수는 대학캠퍼스 유치로 인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폐업건수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물의 층수, 용도지역, 공시지가와 같은 물리환경적 특성이 창업·폐업건수 및 점포개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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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ttracting a university campus on the local econ-
omie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focusing on changes in local commercial neighborhoods(such as the 
number of startups, closures, and stores counts). For this study, a Difference-in-Difference(DID)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attraction of university campuses in four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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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 중소도시는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중

소도시는 도시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

양한 방안을 통해 지방 활성화를 강구하고 있고, 그 중

에서도 문경시, 김제시 등의 몇몇 도시들은 대학캠퍼

스 유치를 통해 자체적인 경제활동과 인구유입을 도모

하고 있다.1)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학령인구는 709만

명으로 2000년 대비 약 38% 감소하였으며,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2050년에는 약 480만명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

방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발

생하고 있으며, 한경국립대학교(한경대학교+한국복

지대학교)와 같은 통폐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대학캠퍼스 유치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캠퍼스 유치는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 인구증

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래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캠퍼스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

고 있다. 대학캠퍼스는 지역 내 고용창출 및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

요를 만들어내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중요한 주체이다(강승구·이민환, 2004; 김태경 

외, 2012).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는 주변의 상업활동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캠퍼스 주변에는 대

학생, 교수, 교직원 및 방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가 

모이게 되는데 이들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상

권에 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를 유발한다(권영섭, 

1992). 더불어, 활성화된 상권은 창업자나 투자자들에

게 새로운 기회로 여겨져 창업 및 투자의 촉진을 가져

오며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가 빠

르게 주변 근린상권에 반영되어 지역에 다양하고 혁신

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제승욱 외, 2018). 

cities. These include the Yangsan Campu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Jincheon Campus of Woosuk Uni-
versity, the Taean Campus of Hanseo University, and the Dangjin Campus of Hoseo University. The comparison 
was based on the number of startups, closures, and store counts, using lo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racting a university campus has a posi-
tive impact on the number of startups,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The spatial factors for the number of closures 
and stores showed a decrease, while the interaction terms represent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attracting the 
university campus all indicated an increase. Second, the number of startups in cultural and food-related sectors in-
crease, reflecting the new demand created by attracting the university campus. However, there was als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losures, indicating rapidly changing consumption trend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r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building floors, land use zoning,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startups, closures, and stores. This supports the assertion that 
attracting university campu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neighborhoods.

Key Words: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ttracting of University Campus, Regional Economy, 
Change of Local Commercial Neighborhoods,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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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른 대학가 근린상

권은 기존의 상권에 비해 더 발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상권에 입지한 음식점은 일반상권에 비해 

13~18% 정도 낮은 폐업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대학캠퍼스 주변 근린상권은 중요하다(손

철·장하주, 2018; 이연수 외, 2014). 이러한 요인은 지

역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의 재산세 및 지방

세 수입이 증대를 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

성 및 자립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강

승구·이민환, 2004).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는 직접적

인 고용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의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일으켜 지역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역주민들

이 지역경제 활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린

상권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단순히 상

점이나 사업체의 수익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캠퍼스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지역소득창출(직접, 간

접), 고용효과, 지역내총생산(GRDP) 등과 같은 경제

적 지표를 통한 분석방식에 치중되어 있다(강숭구·이

민환, 2004; 김태경 외, 2012; 박재필, 2014; 최정은·

홍성훈, 2017). 또한, 연구 대상지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대학캠퍼스 유치 사례에 국한되어 있어 

그 결과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완료된 지방 중

소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캠퍼스 유치가 해당 지

역 근린상권의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대학캠퍼스 유치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5년 간의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내 근린상권 활성

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 도시 중 중소도시로 

한정하고자 한다. 중소도시는 현재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시체계에 따라 대도시 및 

농촌지역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세훈 

외, 2017; 서수정 외, 2021). 또한, 기존 지역연구에서

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인구규모를 각각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는 인구 5만 이상, 대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

구 5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 내 대학캠퍼

스 유치한 사례가 있는 지역 중 선정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대학캠퍼스 유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31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이 수도권 및 지방 대도

시로의 대학캠퍼스 이전 또는 유치한 사례이거나 인수

를 통해 학교 명칭만 변경된 사례들이었다. 이런 사례

들을 제외하고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학캠퍼스

를 유치한 사례는 4개(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우석대

학교 진천캠퍼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들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함으로

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공

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는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며, 연구기능을 통

해 기업의 지원·육성, 첨단기업 및 산업을 유인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대학에 자본, 인력, 설 등이 투입

되면 대학의 주된 기능에 의해 가공·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

다(김태경 외, 2012). 이러한 영향뿐 아니라 대학캠퍼

스 유치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근린상권 활성화에도 영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 내에서 근린상권 규모는 대형마트 및 SSM보

다 절대적으로 작지만, 지역생활과의 연계성이 강력하

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높다(김도형, 2014). 

근린상권은 도시의 다양성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도시공간에서의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에 활력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시

지방 중소도시 내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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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Jacobs, 1961).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캠퍼

스 유치가 지역경제의 거시적인 파급효과보다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근린상권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캠퍼스 주변 근린상

권 및 도심지의 근린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창·폐업

건수 및 점포개수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의 대상

대학교 지역 인구3)
대학캠퍼스 

유치 시기

한서대학교
충천남도 

태안군
61,000 2009년

부산대학교
경상남도 

양산시
355.000 2009년

우석대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86,000 2014년

호서대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169,000 2017넌

2. 이론적 고찰

1) 대학캠퍼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

행연구

대학캠퍼스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역할과 효과를 실증

적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캠퍼스

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승구·이민환, 2004; 안영진, 

2010).

강승구·이민환(2004)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창출 관점에서 울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대학이 지역에 창출하는 직접소득효과, 간

접소득효과, 유도소득효과를 포함한 총 소득창출효과

는 200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193억원으로 산출되었

다. 이에 서울에 소재한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으

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 재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안영진(2010)은 독일의 5개 대학캠퍼스 사례를 대

상으로 학생, 교직원 및 대학 등의 지출에 의한 고용 

및 소득증대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

생, 교직원 및 대학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

치며 이는 지역의 매출액 상승, 고용 창출, 일자리 증

가 및 안정, 소비확대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 

박재필(2014)은 군산대학교를 대상으로 고용, 소득

창출을 통한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직

접소득효과, 간접소득효과 및 유도소득효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군산대학교는 군산에 매년 약 389억원의 

직접소득효과와 약 783억원의 간접소득효과를 창출

하고, 직·간접소득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유도소득효

과도 매년 5,334억원으로 산출되어 매년 총 6,506억원

의 총 소득효과를 발생하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은·홍성훈(2017)은 전북대학교 사례를 중심으

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2013년 지역사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전북대

학교가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및 노동생산성 증

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접·간접 효과를 포함한 생

산유발 효과는 4,760.5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096명

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가계지출

에 의한 유도효과를 포함한 생산유발 효과는 5,460.8

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927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진(2017)은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대

학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대학과 

산업계 간의 지식이전 및 교환의 특징을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생성된 지

식이 주로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전되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일부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식(2018)은 강릉시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대상

으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대학이 지역경제에 기여하

는 효과를 계량분석하였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강릉

시에 연간 약 1,670.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66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3,505명의 취업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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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 1명이 

강릉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

간 1,790만원의 최종 생산과 약 1,142만원의 부가가치

를 유발하며, 약 1,353만원의 금액을 강릉시에 직접 지

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태경 외(2012)는 경기도의 고등교육 수요 충당 

및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대학교 유

치 필요성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유치에 따

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법·제도적 지원사항을 분석

하였다. 대학유치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대학생 1명에 의해 경기도에 창출되는 소득효과는 

18,851,343원이며, 시·군에 창출되는 연간 소득효과

는 15,898,333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교육을 통

해 인적자원을 양성 및 공급하여 지역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종관(2018)은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신설, 이

전, 폐교된 대학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지

표인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

학교의 설립 및 이전의 경우, 지역의 고용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교 역량이 일정 수

준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큰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설립 

및 이전을 통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관성이 필

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중

심으로 대학캠퍼스의 소득창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학캠퍼스가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러한 연구방식은 지역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

하지만, 대부분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2) 대학가 근린상권 관련 선행연구

이연수 외(2014)는 대학캠퍼스 상권을 밀도가 높은 

곳과 일반적인 곳으로 구분하여 입지요인이 매출액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내 일

반적인 밀도의 대학캠퍼스 상권과 밀도가 높은 대학캠

퍼스 상권에서 보도의 폭, 보도율, 교통인프라, 대중교

통, 유동인구 및 상권 규모가 점포 매출액에 다르게 영

향을 미치며, 특히 밀도가 높은 대학캠퍼스 상권에서

는 대중교통이 가장 큰 영향을 주며, 필지규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도 두 상권에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용만·박태원(2017)은 쇠퇴한 근린상권인 서울시 

대표적인 대학가인 신촌을 대상으로 근린상권 재활성

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으로 설

문조사 후 전문가 FGI를 통해 쇠퇴한 근린상권 재활성

화 예비변수를 선정 후 추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쇠

퇴한 근린상권 재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근린상권 재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특화성, 접근성, 협력성, 관리성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훈(2021)은 코로나19 이후 강원대학교 정문, 후

문, 동문을 사례로 근린상권을 포함한 거리경제의 변

화과정을 경제지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지역상권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각 상권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강원대학교 3개의 근린상권은 대부분 소비자 서

비스업의 점유율이 높아 유동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상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후

로 정문은 25.0%, 후문은 26.7%, 동문은 48.8%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상권 평가지수를 분

석한 결과, 성장성 1등급, 구매력 2등급, 집객력 3등

급, 안정성과 영업력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

로나19 시기 이후 강원대학교 3개의 근린상권은 안정

성과 영업력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림·홍성조(2022)는 서울시 홍대 주변 38개 상

권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간적 변

화를 점포의 창·폐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

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점, 표준편차 거리, 표

준편차 타원모형 등의 분석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홍대 주변 점포의 업종별 중심점 변화는 주변 지

역인 망원·합정·연남동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

았고 표준편차 거리가 증가한 업종은 카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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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주변 상권 확장이 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편차 타원모형에서 편향

도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업종의 창·폐업

은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대학가 근린상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학가 상권의 특

성, 변화, 재활성화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서

울과 같은 특성 도심지역의 상권 변화를 살펴본 경우

가 많다. 반면, 중소도시에서의 대학캠퍼스를 대상으

로 하는 근린상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3) 근린상권 변화 관련 선행연구

염지혜·양승우(2014)는 근린상권이 밀집된 상업가

로의 활성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삼청동길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린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음

식점 업종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상

업화가 진행될수록 카페 업종의 점포개수가 다른 음식

점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강태연·박진아(2021)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표 상

업지역이었던 압구정 로데오 지역을 대상으로 점포의 

창·폐업건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권활력도, 창업부

터 폐업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업종유지 기간, 업종

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업종동질화, 점포수 증가

를 통한 상업화 정도와 압구정의 특색을 반영한 업종

인 의류업 및 양식음식점 비율 등 6가지 변수를 토대

로 근린상권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적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음을 밝혔으며, 압구정 로데오의 근린상권은 활성화와 

쇠퇴의 과정을 거친 후 재활성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혜인·오광석(2021)은 부산구 영도구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상권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역활성화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상점밀도와 

업종다양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상권활성화를 분

석하였고, 카페와 음식점 비율을 통해 상권의 동태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점밀도와 업종다양

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유동인구의 

유입 및 상권의 경제활동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음식점과 카페 비율의 

경우 뚜렷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임보영(2023)은 근린상권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재

생사업이 근린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근린상권의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를 기

준으로 이중차분법을 수행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근린재생형으로 분류된 1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창업건수가 0.64건, 폐업건수가 0.87건 증가하는 반

면, 점포개수는 4.0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변수

를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 보다는 폐업활동이 더 우세

한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점포개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들은 근린상권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

제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나, 재활성화를 

위한 요인 분석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영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학캠퍼스 유치는 대학생, 교수, 교직원 

등의 다양한 유입을 통해 근린상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는 상권의 활성화, 업종의 변화, 지

역경제 활성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근린상권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오래된 기존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상지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 경제환경 등과 같은 큰 변화

의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일 

대상지에 국한된 연구는 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과만 제시되어 지역 간 차이점

을 고려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학캠퍼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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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직·간접소득, 유도소득, 생산소득 등 소득 중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치중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적 파급효과의 긍정적 영향이 어떠한 경로와 어느 시

점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변화를 검증하

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실증분석

한 연구들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같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이런 

도시들은 이미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물리환경적으

로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세가지 주요한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다수의 신설 대학캠퍼스를 상호비교하여 대학캠

퍼스 유치 초기에 발생하는 지역상권, 경제환경 등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

역 간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보단 일반화된 결과를 도

출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창·폐업 및 폐업거

수와 같은 시민 체감형 변수를 활용하여 대학캠퍼스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이금숙·박소현, 

2019; 서정석·김정섭, 2021; 임보영, 2023). 셋째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대학캠퍼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대학캠퍼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의 창업건수, 폐

업건수 및 점포개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을 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DID)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차분

법은 특정 정책이나 개입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받은 그룹(실험군, Test Group)

과 그렇지 않은 그룹(대조군, Control Group)으로 구

분하여 정책 시행 전후의 변숫값 변화를 비교하는 방

법이다(황관석·박철성, 2015; 이용백·진장익, 2021; 

임보영, 2023). 이중차분법은 1849년 런던에서 발생

한 콜레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

며, 이에 초기에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

다(Snow, J., 1855). 그러나 이 방법은 정책의 개입으

로 인한 변화를 다른 요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유용하

다는 점 때문에, 점차 지역학 및 도시계획학 등 사회과

학 분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의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외생성 가

정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캠퍼스가 유치된 4

개 중소도시를 살펴본 결과, 대학캠퍼스 유치가 예상

하지 못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지역 시민들과 상권 점

포주들이 뉴스 혹은 인터넷 등의 정보를 통해 접한 후

에도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캠퍼스 유치 외

의 요인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거나,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생성 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캠퍼스 유치 전후에 대한 시간 더미 변수인 Tit는 

유치 후 5년 간을 1, 유치 전 5년 간을 0으로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각 대학캠퍼스의 유치시기가 서로 다르

더라도 이중차분법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어하

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 더미 변수(Sit)는 대학캠퍼스 유치의 영향 여부

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유치된 대학캠퍼스 반경 1km

를 영향을 받는 지역(Treatment, Sit=1)으로 설정하고, 

해당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의 도심지(시청, 군청)로부

터 1km 반경을 그렇지 않은 지역(Control, Sit=0)으

로 설정하였다.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의 도심지를 비

교군으로 설정한 이유는 도심지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

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집중되며, 다양한 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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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캠퍼스 유

치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영향범위를 1km 반경으로 설정한 이유

는 보행시간으로 약 10~15분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

로, 대학캠퍼스 유치가 근린상권의 영향을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박소현 외, 2006; 양동양, 2006; 장민영 

외, 2022).

또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교차변수

(Interaction term, Sit×Tit=1)은 시간변수와 공간변수

를 곱한 것으로 대학캠퍼스 유치 후 대학캠퍼스 반경 

1km는 Sit×Tit=1로, 대학캠퍼스 유치 전이거나 대학

캠퍼스 반경 1km가 아닌 해당 지역 도심지의 경우는 

Sit×Tit=0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이중차분법의 핵심변수

분류 설명

Sit
공간

변수

Sit = 1, 유치된 대학캠퍼스 반경 1km

Sit = 0, 유치된 대학캠퍼스 해당 지역 

도심지 반경 1km

Tit
시간

변수

Tit = 1, 대학캠퍼스 유치 후 5년

Tit = 0, 대학캠퍼스 유지 전 5년

Sit × Tit
교차

변수
Sit × Tit = 1(Sit = 1, Tit = 1)

이 외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근린상권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 Xit(εit 회귀계수)로 사

용하였다. 이 변수들은 개별점포 특성, 공간 특성, 대

학캠퍼스 특성으로 분류된다.

먼적, 개별점포 특성은 업종, 건축물 특성 및 접근성 

변수가 포함된다. 업종 변수는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종인 건강, 문화, 생활, 음식 등의 비기반산업

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대학과 같은 기반사업이 위치

할 경우, 이러한 비기반산업이 활성화되며, 창업활동

이 촉진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는 비기반산업을 포함한 주

변 근린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

학과 같은 기반산업의 안정적 존립와 발전이 필수적이

며, 주변 비기반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 건

축물 특성 변수는 각각의 점포 시설상태(건축물 연령, 

층수), 필지 그리고 가로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용도

지역, 공시지가, 건축물 용도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김홍기, 2006; 이정란, 2017; 임보영, 2023). 점포 시

설상태는 근린상권 이용자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필지는 점포의 규모, 주차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

한, 용도지역, 공시지가, 건축물 용도 등은 해당 지역 

근린상권의 가치 및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접근성 변수는 운영중인 점포의 입지조건을 

나타내는 것(박정식·김재태, 2019; 임보영, 2023)으

로 개별점포로부터 도심지 및 대학캠퍼스와의 거리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심지와 대학캠퍼스와의 거리는 

고객유입, 상품 판매량, 서비스 제공 등 상업적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는 이러한 접근성이 근린상권 활성화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간 특성 변수는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 및 해당 지

역 도심지 일대 전체가 공유하는 근린환경의 특성을 

표현하면서 상권 매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

회, 물리환경 및 대학특성 등의 영향요인을 변수로 설

정하었다. 인구사회 특성 변수는 상권수요와 관련있는 

총인구 변동률과 대학캠퍼스 유치로 유입가능성이 있

는 청년인구 변동률을 활용하였다. 물리환경 특성 변

수는 평균 필지면적, 건축년수, 건축물 층수 및 노후건

축물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근린상권의 

물리환경 상태가 상권의 이미지와 매력도에 큰 영향

을 미치며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근린

상권 활성화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대

학캠퍼스 특성은 대학캠퍼스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대

학(원)생 수, 학과 및 전공수와 대학캠퍼스 입지 조건

을 평가할 수 있는 도심지와의 거리를 변수로 설정하 

였다. 

대학캠퍼스 유치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

차분법 모형은 <표 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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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t= α + β1Sit + β2Tit + δ(Sit×Tit) + γ Xit + εit

위의 추정식에서 종속변수는 Yit는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의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를 뜻하며, Sit

는 대학캠퍼스가 유치된 지역을 뜻하며 처리집단은 1, 

비교집단은 0의 값을 갖는다. Tit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완료된 시점 이전의 집단은 0, 이후의 집단은 1의 값을 

갖는다. Sit×Tit는 Sit와 Tit의 교차변수로써 이중차분추

정량을 나타내고 대학캠퍼스 유치 이후 시점에서 그 

해당 지역의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의 증감

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 계수

인 δ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부호를 통해 대학캠퍼스 유

치가 근린상권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Xit는 근린상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들의 백터를 의미하며 εit는 오차항을 뜻한다. 

2) 연구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 중소도시에 유치한 

대학캠퍼스 4개(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대학캠

퍼스 유치 시기를 기점으로 전후 5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는 격자 

단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린상권 지역 

내 창·폐업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 기관 혹은 연구자가 

설정한 읍면동 또는 집계구를 기본 분석단위로 설정하

고 있으나, 지역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상세하게 분석

하기 위해 근린상권을 동일한 격자로 나눔으로써 근린

상권의 변화 및 확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최은준 외, 

2021; 임보영, 202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

이터를 활용해서 종속변수인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

수를 구성하였다.4) 통제변수인 개별점포 특성은 점포 

기준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

용하여 점포업종은 건강, 문화, 생활, 음식, 기타로 구

분하였으며, 이 중 기타는 참조 범주5)로 설정하였다. 

또한, 점포의 건축물 관련 변수 중 필지면적, 용도

지역(상업지역 여부), 공시지가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

특성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고, 세움터 건축

물대장을 활용하여 점포의 건축물 연령, 층수, 1·2종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였다. 개별 점포의 접근

성 변수인 도심지와 대학캠퍼스까지 거리는 행정안전

부 민원 행정기관 전자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화하 

였다.

공간특성 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 

및 대학캠퍼스 특성으로 구분화하였다. 사회경제적 특

성은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 대비 유치 후 5년 간의 총

인구 및 청년인구의 변화율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

여 변수화하였다. 물리환경적 특성은 각 점포가 위치

한 상권의 건축물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평균 건축년

수, 층수, 노후건축물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세움터 건

축물대장을 활용하였으며, 격자 내 평균적인 필지면적

은 국토교통부 토지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변수로 반영

하였다. 대학캠퍼스 특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

<표 3> 이중차분법 모형 및 추정계수 설명

분류 Tit = 1 Tit = 0 Difference

Sit = 1 a(= α + β + γ + δ) b(= α + β)
a-b

유치된 대학캠퍼스 반경 1km 내 시간 차이

Sit = 0 c(= α + γ) d(= α)
c-d

유치된 대학캠퍼스 해당 지역 도심지 반경 

1km 내 시간 차이

Difference
c-a

대학캠퍼스 유치 후 공간 차이

b-d

대학캠퍼스 유치 전 공간 차이

(a-c)-(b-d)

이중차분법

DID Yit= α + β1Sit + β2Tit + δ(Sit×Tit) + γ Xit + 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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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

생 수, 학과 및 전공수를 반영하였고, 도심지와의 거리

는 행정안전부 민원 행정기관 전자지도 자료를 활용하

여 직선거리로 변수화하였다.

위의 언급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 종

속변수인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 및 해당 지역 도심지

의 100×100m 격자 내 평균 창업건수는 10.87건, 폐업

건수는 5.06건, 점포개수는 24.67개로 나타났다. 추출

된 근린상권의 22%가 대학캠퍼스 반경 내 1km 내 입

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추출된 근린상권의 45%가 대

학캠퍼스 유치 후에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점포의 건축물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업종은 

음식(51.6%), 생활(19.9%), 기타(11.2%), 건강(9.3%), 

문화(8.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건축물 층수 및 건

물 연령은 3.56층과 23.4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필

지면적은 3,997.6㎡, 평균 공시지가는 1,456천원으로 

<표 4> 실증분석 모형의 변수구성 및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설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댓값

종속변수
발생

건수

격자 내 창업건수 10.87 10.19 0 52

격자 내 폐업건수 5.06 4.57 0 21

격자 내 점포개수 24.67 17.95 1 80

독립변수

(DID변수)

공간

변수

대학캠퍼스 반경 1km 지역 = 1

도심지 반경 1km 지역 = 0
0.22 0.42 0 1

시간

변수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 = 0

대학캠퍼스 유치 이후 = 1
0.45 0.50 0 1

교차변수 공간변수 * 시간변수 0.10 0.21 0 1

통제

변수

개별

점포 

특성

업종 점포분류 건강, 문화, 생활, 음식, 기타* - - - -

건축물

층수 점포 입지 건축물 총 층수 3.56 2.77 1 22

연령 점포 입지 건축물 연령 23.4 12.7 3 135

유형 제1·2종근린생활시설 = 1, 그 외 = 0 0.59 0.49 0 1

면적 점포 입지 필지의 면적(㎡) 3,997.59 28,412.54 4 563,757.70

용도 상업지역 = 1, 그 외 = 0 0.61 0.49 0 1

가격 점포 입지 필지 공시지가(천원) 1,456 899 35 3,860

접근성
도심 개별점포에서 도심지까지 거리(km) 6.14 6.55 0.07 17.86

캠퍼스 개별점포에서 대학캠퍼스까지 거리(km) 1.17 1.59 0.03 17.78

공간

특성

사회

경제

총인구 

변화율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 대비 유치 5년 후 

변화율
0.05 0.12 -0.07 0.69

청년인구 

변화율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 대비 유치 5년 후 

변화율
0.00 0.01 -0.24 0.80

물리

환경

면적 격자 내 평균 필지면적(㎡) 4,011.62 28,305.60 63.33 563,757.70

층수 격자 내 평균 건축물 층수 3.57 2.23 1 22

년수 격자 내 건축물의 평균 년수 23.43 9.21 3 104

노후도 격자 내 노후건축물 비율 0.25 0.32 0 1

대학 특성
특성

대학캠퍼스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수 389.35 778.88 0 2159

대학캠퍼스 학과 수 2.25 4.77 0 13

입지 대학캠퍼스와 도심지 간의 거리(km) 6.59 6.21 1.13 16.87

* 점포 분류의 경우, 범주형 변수이므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백분율을 제시함

   건강(9.3%), 문화(8.0%), 생활(19.9%), 음식(51.6%), 기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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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이 59% 비율을 

차지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61%로 나타났

다. 또한, 개별 점포로부터의 접근성을 살펴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대학캠퍼스까지의 거리는 6.14km, 시청·

군청 등 도심지까지 거리는 1.17km로 나타났다. 

공간특성 변수 중 사회경제 변수인 총인구수는 대학

캠퍼스 유치 후 평균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

년인구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환경 변수를 살펴보면, 평균 필지면적은 4,011㎡, 건

축물 평균 층수는 3.57층, 평균 건축년수는 23.43년이

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캠

퍼스 특성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학(원)생 수는 

평균 389.4명, 학과 수는 2.25개, 도심지와 대학캠퍼스 

간의 거리는 6.59km로 확인되었다. 

기초통계값을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과 해

당 지역 도심지의 근린상권은 주로 상업지역에 분포되

어 있으며, 업종은 음식, 생활 관련 업종이 많으며, 주

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있으면서 필지면

적 등과 같은 건축여건은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총인구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캠퍼스 유치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대학생들이 기숙사 혹은 캠퍼스 주변에서 자

취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영

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캠퍼스는 주로 해당 지

역의 도심지와는 도보로 연결되기에는 먼 거리에 입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행추세(Parallel Trend) 검정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중요한 가정 중 하

나가 평행추세 가정이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실험

군(Treatment)과 대조군(Control)의 결과변수의 변화

추세가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Abadie, 2005; 손호

성·이재훈, 2018; 임태경, 2021). 이때 정책이 실질적

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평행추세 가정을 직접 검증하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다(손호성·이재훈, 2018). 따라서 본 연구

는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평행

추세 가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만약 실험군과 대조군이 정책 시행 이전에 다른 추

세를 보이고 있다면 종속변수의 변화가 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추

세의 차이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Abadie,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간접적으

로 검증한 결과 창업건수(그림 1)와 점포개수(그림 3)

<그림 1> 창업건수 변화추이

<그림 2> 폐업건수 변화추이

<그림 3> 점포개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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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 5년간의 Y값 변화량이 비슷

한 추세를 보이다 대학캠퍼스 유치 이후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건수(그림 2)는 

대학캠퍼스 유치 3년 전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가 대학캐퍼스 유치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는 소폭 변

동이 발생했다가 대학캠퍼스 유치 전후 1년터는 비슷

한 추이를 보이다가 유치 2년 후부터는 차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캠퍼스 유치 전후로부터 실

험군과 대조군의 Y값 변화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

로 이러한 패턴이 평행추세 가정에 적합하다고 확인하

고, 이것이 대학캠퍼스 유치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대학캠퍼스 유치가 근린상권에 미치

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따라 분석을 3가지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근린상권 활성화에 대학캠퍼스 유치

가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종

속변수를 각각 Model-1은 창업건수, Model-2는 폐

업건수, Model-3은 점포개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3가지 모형의 DID 변수의 유의성 검증 및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결과는 개별점포 특성, 공간 특성 

및 대학캠퍼스 특성이 조절된 상태에서 도출되었다. 

Model-1(창업건수)의 경우, R-squared 값이 

0.524이고, Adjusted R-squared 값이 0.521로, 창업

건수의 약 52.4%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형이 데이

터의 분산을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Residual Std.Error 값이 7.775이고 F-statistic 값

이 183.248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p-value 

<0.01). 이러한 유의성 검증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심지

에 비해 100×100m 격자 내 평균 창업건수가 6.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보다 

이후에 평균 창업건수 또한 1.85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공간변수와 시기변수를 곱한 교차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2(폐업건수)의 경우, R-squared 값은 0.434

이고 Adjusted R-squared 값은 0.426으로, 이 모형은 

폐업건수의 약 43.4%를 설명하고 있다. Residual Std. 

Error 값은 3.361이고, F-statistic 값은 50.118으로, 

이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value<0.01). 

이러한 유의성 검증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이 해당 지역 도심지보다 격

자 내 평균 폐업건수가 6.1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공간변수와 시기변수를 곱한 교차변수도 0.9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 후 해당 지역의 평균 폐업건수가 해당 지역 도심

지보다 0.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3(점포개수)의 경우, R- 

squared 값은 0.447이고 Adjusted R-squared 값

은 0.445로, 이 모형은 점포개수의 약 44.7%를 설명

하고 있다. Residual Std. Error 값은 13.380이고, F- 

statistic 값은 205.959로, 이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매

우 유의미하다(p-value<0.01). 이러한 유의성 검증

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심지에 비해 격자 내 평균 점포개

수가 25.29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 이후

에는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이 4.59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 효과를 나타내는 교

차변수 값이 2.93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 후 점포개수가 2.93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DID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

치 후 대학캠퍼스 주변 근린상권일수록 점포개수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건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창업건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대학캠퍼스를 유치한 지

역에서는 창업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지역의 경

제활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유발하긴 하지

만 대학캠퍼스 유치의 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차변수

에서는 유의미하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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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점포의 폐업건수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학캠

퍼스 유치 지역은 폐업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

나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교차변수에서는 폐업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

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며, 새로운 경제 활동과 함께 기존 점포의 경영 환

경이 변화되는 영향으로 일부 점포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캠퍼스 유치가 해당 

지역 내 점포개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폐업보다 

창업의 증가를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표 5> 이중차분법(DID) 분석 결과

변수

창업건수

(obs: 4,207)

폐업건수

(obs: 1,657)

점포개수

(obs: 6,147)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DID 변수

공간변수 6.780 ** -6.137 *** -25.291 ***

시간변수 1.854 ** 0.201 4.592 ***

교차변수 -0.440 0.948 ** 2.928 ***

개별

점포 

특성

업종

건강 0.572 -0.041 3.765 ***

문화 2.645 *** -0.067 4.541 ***

생활 0.692 0.687 ** 2.619 ***

음식 1.435 *** 0.598 ** 4.115 ***

건축

특성

층수 -0.330 *** -0.147 *** -0.427 ***

건물연령 0.002 -0.004 0.001

점포유형 -0.069 -0.108 0.956 **

필지면적 0.000 0.000 * -0.000 ***

용도지역 3.391 *** 1.716 *** 6.603 ***

공시지가 0.000 *** 0.000 *** 0.000 ***

접근성
도심지 -0.001 * -0.001 *** -0.001 ***

대학캠퍼스 -0.004 *** -0.001 *** -0.003 ***

공간 

특성

사회

경제

총인구 변화율 6.492 3.004 -52.443 ***

청년인구 변화율 3.116 -2.206 44.426 ***

물리

환경

평균 필지면적 -0.000 * -0.000 *** -0.000 ***

평균 층수 0.450 *** 0.225 *** 0.494 ***

평균 건축년수 -0.045 0.090 *** 0.652 ***

노후건축물 비율 -4.240 *** -0.985 ** -12.052 **

대학

특성

규모
대학(원)생 수 0.008 *** -0.004 ** 0.012 ***

학과 및 전공수 4.071 *** 1.814 * 6.437 ***

입지 접근성(도심지) 3.695 *** 1.218 *** 3.036 ***

상수항 6.844 *** 1.630 *** 2.170 ***

R2 0.524 0.434 0.447

Adjusted R2 0.521 0.426 0.445

Residual Std. Error 7.775 3.361 13.380 

F Statistic 183.248 *** 50.118 *** 205.959 *** 

 p-value: ***<0.01, **<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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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규점포 창

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상권 규모 증가 또는 

상권 활성화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라서 문

화, 음식 관련 업종이 기타 관련 업종보다 창업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폐업건수는 생활, 음식 관련 업종이 기

타 관련 업종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의 통제변수인 개별점포의 건축특성, 

접근성은 3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사한 결괏값을 나타

내고 있다.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는 공시지가 높

고, 점포가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수가 높으며 도심지 및 대학캠퍼스와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특성을 살펴보면, 생활권 

내 건축물 층수가 높을수록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

는 증가하고 평균 필지면적이 크고, 노후건축물 비율

이 높을수록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캠퍼스 특성을 살펴보

면, 학과 및 전공수가 많을수록, 도심지와의 거리가 가

까울수록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수가 많을수록 창업건

수 및 점포개수는 증가하고, 폐업건수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내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

히, 유치 지역과 해당 지역 도심지의 근린상권에서 발

생하는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캠퍼스 유치는 창업건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건수는 대학캠퍼

스 유치 지역일수록 6.78건 증가하였으며,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보다 이후에 1.85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공간변수와 시기변수를 곱한 교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것이며 특히, 대학캠퍼스 

유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창업활동 촉진을 통해 새

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캠퍼스 유치는 폐업건수에는 복합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

의 페업건수는 해당 지역의 도심지보다 6.1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캠퍼스 유치의 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차변수 값이 0.95로 나타나, 대학캠퍼스 유

치 후 대학캠퍼스 지역의 폐업건수가 0.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과 동

시에 기존 점포의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점

포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점포개수에 대학캠퍼스 유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후 유치 지역의 점포개수는 

해당 지역 도심지 보다 약 25.2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며, 대학캠퍼스 유치 전보다 유치 후의 점포개수는 

4.5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변수 값은 2.92

로 나타나 대학캠퍼스 유치 후 대학캠퍼스 유치 지역

의 점포개수가 2.9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초기에는 유치 지역의 점포개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

향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각각의 분석모델에서 고려된 통제변수인 개별

점포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후 문화, 음식 관련 업종의 창업건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캠퍼스 유치 후 대학

생, 교수 및 교직원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업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 및 음식 관련 업종의 폐업건수가 증

가한 것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

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업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캠퍼스 주변 근린상권 및 해당 도

시의 도심지 근린상권은 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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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의 소비패턴에 맞춘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층수, 용도지역, 

공시지가가 창·폐업건수와 점포개수에 큰 영향을 주

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건물의 층수가 증가할수

록 창·폐업건수와 점포개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할수록 창·폐업건수와 

점포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업지역

과 높은 공시지가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창업

기회와 함께 경쟁 또한 치열해서 폐업률도 동반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공간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총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율은 대학캠퍼스 유치

와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물리환경적 특성

에서 평균 층수가 증가할수록,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

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건물일수

록 다양한 사업의 진입을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창·폐

업건수 및 점포개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건축물은 그 자체의 특성상 리노베이션 또는 별도

의 투자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창업활동을 저해하나, 

폐업건수가 감소한 것은 노후건물일지라도 대학생과 

교직원 또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캠퍼스 특성은 대학(원)생 수와 

학과 및 전공수가 많을수록 창업건수 및 점포개수가 

증가하며 폐업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소비활동이 근린상권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캠

퍼스와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의 활동반경이 확장되어 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폐업률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캠퍼스의 규모와 위

치가 중요하다. 대학캠퍼스의 규모가 클수록 근린상권

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다양한 학과와 전공을 갖춘 대

학은 다양한 수요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을 지역에 

유입시켜 근린상권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캠퍼스가 유

치될 위치는 지역의 도심지와의 접근성 및 물리환경적 

요소가 양호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도심지와의 접

근성이 좋을수록 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의 활동범

위가 넓어지게 되며, 물리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개별점포의 업종 매력도나 건축적 특성이 뛰어

나더라도 근린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물리환경이 좋거나, 물리환경 개선을 위해 적

극적인 리노베이션 및 개발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대

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기대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는 창업건수의 증가를 유도하

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

지 않은 변화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대학캠퍼스 유치 

자체만으로는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다만,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른 대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특정 업종인 문화와 음식 관련 업종에 대

한 수요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특화된 사업 모델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내 소비자 

유입 증가, 사업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여 근린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결국 대학캠퍼스 유치는 단순히 학교 건물을 세우

는 것 이상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의 상호 협력과 계획, 그리고 물리환경 요소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 

특히 근린상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한 점에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

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및 근린상권 연구에 있어 대학캠퍼스 유치의 타당성과 

그 영향력을 심도있게 탐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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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격자단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지역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

어 유용하지만, 격자 내의 물리적 환경 차이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 격자가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택, 공공시

설 등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상권의 물

리적 환경을 왜곡하여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

지로 선정한 4개 지역은 대학캠퍼스 유치의 영향을 고

유의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의 특성이 

전국의 중소도시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에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근린상권 변

화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경

우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

린상권 활성화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례 대상지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배경을 고려하여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방 중소도시

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포

괄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

1) 문경시는 2022년 11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하였으며, 12월 5일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강남진, 2023.08.03., 「국가균형발

전과 지역경기 부활이라는 시민들의 염원 이룰 것」, 경북매

일, 11면). 또한, 김제시도 4년제 대학캠퍼스 유치 추진을 검

토하고 있다.

2)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195만명 감

소할 전망이며, 2070년에 32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장래인구추계: 2020~ 

2070년)

3) 인구는 통계청 자료 2023년 6월 기준(단, 백단위에서 반올

림)

4) 이중차분법(DID)의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를 활용해야 하

므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창·폐업건수 및 점포개

수를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100×100m 단위의 격자

에서 각 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5) 참조 범주는 범주형 변수에서 선택된 한 범주로, 이 범주(기

타)를 기준으로 다른 범주(건강, 문화, 생활, 음식)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문화, 

생활, 음식의 범주가 기타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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